
 

 

 

 



 

 

 

 



 

 

 

 

 

 

 

오월 성모성월을 맞아 

성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봅니다. 

 

모두가 성모님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립니다. 

우리성당에도 

돌조각으로 그려진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모님은 

무언가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웬지 

그 성모님은 

세상 안에서 

조롱 받고 

무시 받고 

멸시 받았을 그런 모습 이시었습니다. 

 

아마도 성모님께서는, 

그런이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자 하셨던 

성모님의 사랑을 

어떤 작가의 손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 아니신가요 ? 

 

 

 

 



 

 

 

 

 
 

주님께서는, 이세상에서 

아픈이들과 함께하시고 

억눌려 지내는 이들과 함께하시고자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밑에 함께 계셨던 성모님, 

그리고 주님의 유언대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 . 

 

저희도 주님의 유언대로 

교회안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픈이들과 

억눌려지내는 이들과 

세상에서 멸시 받는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항상,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모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나눌수 있는 

 

착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것을 하지못하고 지내는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시요 

 
 

 

2015 년 성모의 밤을 맞아  

성모 어머니의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하는   요한 올림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사랑하올 어머니 

당신의  딸은 어머니를 부르며 기뻐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모성어린 눈빛으로 두팔벌려 

저를  안아주실 때에 

저의 한 없는 기쁨은 ------ 

인내하여라,  온유 하여라,  사랑하여라 ! 

세상의 온갖 시련앞에서 

무례하지 않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굳건케 하실 때에 

저의 끝없는 눈물은 ----- 

저를 한없이 뜨겁게 합니다. 

어머니의 무궁한 은총은 희망이며 축복이옵니다. 

영원히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 

마땅히 이웃을 위해 미소짓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깨끗케 되도록 

저를 위해 예수님께 빌어주소서 !       아멘 

 

2015 년   성모의 밤에                                쎄라피나  드림 

 



 

 

 

 

 


